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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다문화·외국인가구통계, 국가승인통계로 지정

- 인천 지역 특성 반영한 다문화·외국인가구 통계 개발 -

- 다문화·외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·외국

인가구통계가 「국가승인통계」로 지정됐다고 밝혔다.

 

인천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통계를 연차별로 개발하고 있는 

가운데, 올해 3월 부터 서울, 경기 다음으로 다문화·외국인이 많이 거

주하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다문화·외국인가구통계를 새로 

개발하고 있다.

다문화·외국인가구통계는 다문화·외국인가구 및 가구원의 선제적 

대응이 필요하고, 경제활동, 복지, 교육서비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

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것이다.

작성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·외국인가구 및 가구원이며, 

향후 2년 주기로 작성된다. 

인천시 주관으로 경인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및 한국통계진흥원의 학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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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을 통해 진행되며, 통계청의 인구·가구 통계등록부와 지역통계 

행정 DB, 주택소유통계 DB 등 방대한 행정자료와 고용노동부, 교육부, 

법무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집계, 연계, 결합해 

작성된다. 

작성 분야는 인구·주택, 인구동태, 경제활동, 자산, 복지, 교육 등 6개 

분야 80여 개의 지표이며, 오는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 인

천시 홈페이지(인천데이터포털) 및 국가통계포털(Kosis) 등을 통해 시

민에게 제공된다. 

노연석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“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

인,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지역통계를 개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

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”고 말했다.


